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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디안 부흥운동



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

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죄를 깨닫게하는 데 매우 합
당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했다.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
게 역사하는 방식은 철저히초자연적이었다.나는 도구
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, 하나님은 
모든 수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셨다. 모든 면에서 어떤 
수단도 사용하지않고 일하시는 것 같았다. 하나님의 일
을 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한 수단들을 내가 계속 사용
하기는 했지만,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것들 없이 일하
시는 것 같았다.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
다. (550) 



기독교 윤리 

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알려 주고 아내를 버릴 경
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. 아내
가 부정한 행실을 했다면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
되지만 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. 버림받은 
아내도 기꺼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기
를 원했다. 더욱이 남펴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
자신의 권위로 주장하고 있었다. 나는 그에게 지금 살
고 있는여인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. 그리고 아
내를 다시 받아들여 남은 생애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
고 말했다.그러자 남편은 기꺼이 동의했다.



브레드너의 체험  

최근 어느 때보다도 “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
와 함께있기”를 갈망했다. 내 영혼은 살아 있는 
성도들뿐만 아니라 옛 성도들과도 깊게 연합되
어 있다. 특별히 내 영혼이 녹아서 엘리야, 엘리
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. (276) 



인디언을 향한 사랑

오직 영혼들(인디안)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갈 
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, 어떤 고
난을 겪든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
다. (280)  



천국을 향한 갈망

오, 내가 천국의 영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
다면,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호흡하고 있다면! 그것이 
생명보다 더 낫다! 내 영혼은 죽기를 갈망했다. 이 둔감
함과 황무함에서 벗어나 영원히 생명력 넘치게 하나님
만을 섬기고 싶었다.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, 어떤 선한 
일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같았다. 오! 삶의 무게
여! 오, 죽음아, 내 다정한 지체여! 너는 서둘러 이 멸망
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다오. 나를 영원
토록 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다오! (297-
98)



천국을 향한 갈망 

극심한 피로와 이런 고난(병, 추위 등)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
서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. 또한 천국을 더 달콤한 곳으로 
여기게 만든다. ...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위로를 구하
고 있다.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.지금은 
전처럼 그런 고난들이 낯설지가 않다. 그런 고난의 시간에 조
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도 않
는다. 오히려 이 고난이 더 혹독할 수도 있었음을, 하나님의 
다른 자녀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더 큰 것이었는지를, 얼마
나 더 큰 고난이 나를 기다고 있는지를 생각한다. 하나님을 찬
양한다. 하나님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, 내 여행의 끝과 
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신다. (301) 


